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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버즈,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 
▶ 엔에이치스팩12호와 합병상장 예비심사 통과… 연내 코스닥 상장 계획 

▶ 자체 플랫폼 ‘애드윗’ 통해 페이스북·구글·인스타그램 파트너 선정, RTB 광고 생태계의 핵심으로 부상 

▶ 검색 광고 및 크리에이티브 신규 사업 통해 글로벌 광고 시장 선도할 것 

 

<2020-04-20> 글로벌 애드 테크 기업 와이즈버즈(대표이사 김종원)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와이즈버즈는 지난 1월 제출한 엔에이치스팩12호와 합병상장 예비심사 청구에 대해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합병상장 절차를 거쳐 연내 코스닥 상장 예정이다. 

 

2013년 설립된 와이즈버즈는 RTB(Real Time Bidding) 미디어 광고 전문 기업이다. RTB란 특정 온라인 

페이지의 광고 인벤토리를 일괄 구매하는 대신, 광고 메시지에 부합하는 소비자가 온라인 페이지에 접

속 시 실시간 입찰을 통해 해당 유저 대상 인벤토리를 구매하는 형태다. 정교한 맞춤형 타기팅

(targeting)으로 높은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 특히 각광받고 있다. 

 

회사는 광고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등 RTB 미디어 광고 시장

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자체 개발한 RTB 플랫폼 애드윗(ADWITT)은 타깃 분석 고도화 및 경

매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광고 지면을 빠르게 선점한다. 이를 통해 광고 효율을 극대

화하는 것은 물론, RTB 미디어 광고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와이즈버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두에게 Ad Technology 마케팅 파트너로 인정받은 국내 

최초의 기업이며, 2017년엔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로 선정돼 광고 세일즈 및 집행 역량을 입증했다. 현

재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세계 150여 개국 이상에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RTB 미디어 광고에 특화된 기술력은 지속 성장 및 2019년 매출액 105억 원, 영업이익 39억 원 달성의 

쾌거로 이어졌다. 광고비 취급고는 2013년 10억 원에서 2019년 1,076억 원으로 큰 폭 뛰어올랐다. 

 

상장 후 RTB 미디어 광고 사업 볼륨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검색 광고 및 크리에이티브 사업을 추진해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최근 검증된 디스플레이 광고 업체에 검색 광고를 일임하려는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캡티브 마켓을 중심으로 검색 광고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고 소재를 직접 제

작하는 크리에이티브 사업을 통해 RTB 사업과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와이즈버즈 김종원 대표이사는 “RTB는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 시스템

으로, 당사는 애드 테크 및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RTB 미디어 광고 전문 기업”이라고 

설명하며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등 핵심 미디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검색 광고 및 

크리에이티브 신규 사업을 통해 글로벌 광고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